
기 자 회 견 문
배포일시 2024년 03월 11일 보도일시 즉시 보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중구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김성민 010.4414.5914

박성민 후보 삼청교육대 의혹 해명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오상택입니다.

상대당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된 경쟁자에게는 마땅히 축하를 하고 
정정당당한 정책공약을 통해 선거를 이끌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 박성민 후보 모두를 향해
울산 중구 구민을 대신해 깊은 유감을 밝히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두고는 ‘구정물 공천’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분탕질을 하더니, 
정작 자당 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후보를 공관위에서 요청한 
해명 절차도 없이 떡하니 경선에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울산시민을 욕보이고, 모욕했습니다.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염수 공천을 자행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및 공관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성민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경선을 통과한 박성민 후보는 
3월 22일 입후보 시한 전까지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요구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라”는 요청을 이행하십시오.
만약 이 시안까지 해명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청이기 이전에 울산 중구민들! 
나아가서는 울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본인 입으로 ‘네’라고 확답까지 하셨으니 반드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박성민 후보가 이번에도 해명 없이 묵살하듯 넘어간다면, 
당사자의 명확한 해명을 들을 때까지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의혹에 대해 
전 국민이 알 때까지 해명을 요구하고 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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